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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재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umber 202)을 발령했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비상 재난에 가장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가 

신속하게 모든 물품, 서비스, 전문 인력, 자원봉사 인력을 소집하여 조직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4월 20일 월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은행법(Banking Law) 제39조 부속조항 2는 이에 정부 주서 관할권에 대항하는 

모든 은행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모든 

사람 및 기업에 90일간의 유예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사업 관행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가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20일 월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청장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상황 

하에서 모든 뉴욕주 고객을 위해 주정부에 등록되었거나 규제를 받는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사람 또는 단체에게 모기지 

지불 유예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청장은 고객들이 이러한 유예를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이 합리적이고 신충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비상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비상 규제를 발표할 것입니다. 

 

•  또한 청장은 해당 비상 사태의 기간에 한하여 뉴욕 고객에 대한 재정적 영향, 

등록되었거나 규제를 받는 단체의 안전성 및 건전성,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규제를 

고려한 등록되었거나 규제를 받는 단체에 대한 청장의 규제에 따라 자동 

입출금기사용 수수료, 당좌 대월 수수료 및 신용 카드 연체 수수료를 개정 또는 

제한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2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선포함 관인을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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